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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청구 사례연구–티의 이야기
연령대: 35~40세
직업: 행정 보조원
구사 언어: 영어/베트남어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엄마, 티 응우옌은 가계비가 얼마나 금세 불어나는지 잘 알고 있다.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자녀의 정기 예방접종은 무료이지만, 일반의 상담비가 가계 예산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까 봐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많은 일반의 진료소들이 전액 일괄 청구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아이의 진료에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셔서 아이가 편안해했어요,”라고 티는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청구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메디케어에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지불했고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었죠.”
티에게 이러한 지원은 자녀의 의료 서비스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비가 일괄 청구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정말 마음이 놓여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덕분에 가계 예산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 티

인근에서 일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찾으려면, health.gov.au/bulkbilling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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